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빈
지 리딩’ 대본에 이창희 감독도, ‘오징어 게임’ 제작자도 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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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연출: 이창희 | 극본: 정은경, 박수린 | 출연: 김혜수, 조여정, 김지훈, 김재철 | 제
작: 김지연, 황동혁)가 대본을 읽는 순간부터 멈출 수 없는 몰입감으로 제작진을 사로잡았다. 이창희 감독부터 <오징어 게임> 시리
즈의 김지연 제작자, 황동혁 감독까지 작품을 제작한 이유를 직접 밝히며 완성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이하 <지금 불륜>)는 행복한 가정을 팔아온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와 진흙탕 이
혼 소송 중인 이웃집 의사 부부가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감당 불가한 비밀로 얽히면서 폭주하는 연쇄 추돌 블랙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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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ㅇ난감>, <타인은 지옥이다>, 영화 <사라진 밤> 등 자신만의 연출 세계를 구축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이창희 감독이
블랙 코미디에 도전한다. 인물의 심리를 밀도 있게 쌓아 올리는 섬세한 연출과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호평받아온
그는 이번 작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다.

이창희 감독은 “이야기 자체에 강한 매력을 느꼈고 연출적 욕심이 생겼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척 의외성이 있고 위트가
넘쳤다. 시청자들에게 ‘불륜이 문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궁금증을 끊임없이 자아내는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소개
해 기대를 더했다.

글로벌 흥행 신화를 쓴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퍼스트맨 스튜디오가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뜨거워지고 있다.
작품의 시작을 이끈 김지연 대표는 “두 이웃들 간에 벌어지는 독특한 코미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며 “기
존의 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는 신선한 이야기다. 모든 캐릭터가 굉장한 힘으로 이야기를 꽉 채워 몰고 나간다. 인간 내면의 복잡다
단한 본성을 즐기듯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오징어 게임>의 연출자이자 <지금 불륜>의 제작자로 참여한 황동혁 감독 역시 “대본을 읽었을 때, ‘빈지 워칭’을 넘어선 ‘빈지 리
딩’의 느낌을 받았다.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도저히 중간에 끊기가 어려웠고, 계속해서 예측을 뒤엎는 반전들이 등장했다. 영상으
로 구현된다면 정말 최고의 시리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대본의 강렬한 몰입감을 극찬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신선한 작품인 만큼 연출의 주안점 역시 차별화였다. 이창희 감독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
려고 노력했다. 코미디도 스릴러도 아닌,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를 희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라며 무엇보다 주요 인물들의
밸런스를 잡는 데 가장 공을 들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등장인물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그 안에는 유약함과 찌질함을 감추고 있다”라며 “불륜으로 시작 했
지만, 불륜 뒤에 더 큰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해소하면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덧붙여 도파
민을 자극할 <지금 불륜>만의 색깔을 예고했다.

‘빈지 리딩’을 부르는 대본, 이창희 감독의 참신하고 감각적인 연출, 글로벌 흥행 제작진의 함께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올여름 예
측 불가한 화제작의 탄생을 예고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은 오는 7월 31일(금)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
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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